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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가 기반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 여자 고등학생의 흡연양상, 건강행태 및 가족특성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설계는 2015년 실시된 11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원시자료를 활용한 서술적 

관계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여자 고등학생 2,006명이며,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여자 고등학생의 27.5%가 현재 흡연자이며, 30일 이내 흡연 경험이 있는 여고생은 752명(37.5%)이었다. 흡연일수를 

기준으로 매일 흡연하는 여고생은 385명(19.2%), 간헐적으로 흡연하는 여고생은 367명(18.3%)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매일 흡연하는 여고생의 예측요인은 모성의 흡연 여부, 시설거주 여부, 주관적 학업성

취도, 주관적인 가정의 경제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여학생 흡연의 예방 및 관리를 위

한 정책 마련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흡연, 담배, 건강행태, 여자, 청소년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difference of tobacco use, health behaviors and family factors 

according to the daily tobacco use among female adolescents in South Korea using cross-sectional national data. 

The study used raw data from the 11th Korean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that was performed in 

2015. Data of a total of 2,006 female students in high school were analyzed using SPSS/WIN 23. Of the girl 

27.5% in high school reported current smoker. Approximately 19.2% of the participants were classified as a 

daily smoker group. In the multinomial logistic analysis, factors associated with daily smoking were mother's 

smoking habit, facilities of residence, subjective academic achievement and subjective economic status. In order 

to develop health promotion strategy and education programs, it is expected to consider factors found relevant 

in this study.

Key Words : Smoking, Tobacco, Health behavior, Female, Adolescent

Received 27 March 2016, Revised 28 April 2016

Accepted 20 May 2016, Published 28 May 2016

Corresponding Author: Youngjin Lee (Korea University)

Email: youngj@korea.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ISSN: 1738-1916



매일 흡연하는 여고생의 흡연양상, 건강행태 및 가족특성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활용을 통한 융복합 연구

378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 May; 14(5): 377-384

1. 서론

2015년 수행된 제 11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에 따르면, 청소년의 현재 흡연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

으나 월 20일 이상 흡연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매일 흡연하는 습관을 시작하게 되는 연령이

2005년 14.1세에서 2015년 13.5세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1]. 특히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남학생

18.3%, 여학생 4.5%로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국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를 금

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경험상, 구매를 시

도한 고등학생 중 69.4%는 실제로 구매가 가능했던 것으

로 보고하여[1],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담배 구매가 용이

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

한국에서 여학생의 흡연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심층

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동양문화권의 특성상, 여학생 흡

연자는 혼자만의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는 비율이 남학생

에 비해 높고[1], 가족 및 지인에게 본인의 흡연 사실을

알리지 않는 성향이 있다. 실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도, 니코틴 검사 등을 통해 분석된 흡연율에 비해 자

가 기입식의 설문의 경우, 본인의 흡연사실을 은폐하거

나 과소 보고하는 경향성으로 인해 낮은 흡연율을 보이

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2]. 따라서 매일 흡연

하는 청소년 중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

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되지 않은 여학생의 흡연

율까지 고려하여 여학생, 특히 여자 고등학생의 흡연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으

로 이들의 금연을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가 정책적 측면에서도 남성 흡연자의 수적인 우세

와 흡연율 증가 경향으로 인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금연

정책의 취약집단이다[3]. 또한, 여성 흡연자가 흡연을 시

작한 연령은 대부분 청소년기임에도[1, 3], 여자 청소년을

주 연구대상자로 보고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에 금연 정책 및 연구의 취약집단으로 여성

및 여학생이 언급되고 있어 그들의 흡연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청소년기에 시작된 흡연은 청소년기 뿐 아니라 성인

기의 피부 건조감,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소화기계 증상

과 같은 건강문제와 연관이 높으며[4,5,6], 암 등의 중대

한 질환 뿐 아니라 특히, 우울, 자살생각, 자살시도 등의

정신사회적 건강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7,8,9,10,11].

특히, 여학생의 흡연은 월경전증후군[7], 골밀도 감소[12]

등 여성 특이적 건강문제의 영향요인으로 보고되며, 경

구피임약 복용[13] 등의 행동 특성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

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청소년기의 신체적, 정신사회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첫 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흡연을 예방하는

노력과 함께 흡연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습관적인 흡연

자가 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금연교육을 제공하는 중재가

동시에 필요하다[14]. 성인 및 청소년기의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한국에서는 담배가격 상승이나 국가금연지원센

터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학교

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 대상의 흡연 예방 프로그램을 시

범 운영하여 금연효능감을 상승시키려는 노력을 수행하

고 있다[15].

그러나 청소년기는 성별에 따라 흡연, 음주, 신체활동,

디지털 관련 문제행동 등의 건강행태실천에 영향을 미치

는 일부 영향요인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6, 17]. 이와 함께 흡연양상 및 흡연에 영향을 주는

일부 요인도 성별간의 차이가 있으며, 중재전략 수립을

위한 영향요인의 우선순위에서도 다른 경향성을 보인다

[2]. 따라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흡연 예방 프로

그램의 개발을 위해서는 대상자 집단의 흡연 행위 및 영

향 요인에 대한 기초적인 탐색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흡연 예방

정책 및 중재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평생 1 모금 이상의 흡연 경험이 있는 여고생 중 흡연

일수에 따른 집단별 일반적 특성 및 흡연양상을 파악하

고, 흡연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같다. 첫째, 매일흡연

여부에 따른 흡연 여고생의 흡연양상, 건강행태, 가족특

성을 비교한다. 둘째, 매일 흡연 여부에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규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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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

시한 제 11차(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KYRBWS)의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이차자료를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

구이다.

2.2 연구대상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KYRBWS)의 조사대상은

전국 중학교 400개교, 고등학교 400개교 총 800개교이며,

해당 학교중 표본학급으로 선정된 1개 학급의학생전원

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장기결석, 특수아동

및 문자해독장애 학생은 제외하였다. 총 68,043명이 조사

에 참여하여 96.7%의 참여율을 보였다. 본 연구의 모집

단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3학년 여자 고등학생

중 평생 담배를 1모금 이상 피워본 경험이 있는 2,006명

이다.

2.3 연구도구 

2.3.1 여고생의 일반적 특성 및 가족 특성

일반적 특성 변수는 학년, 키, 체중이며, 가족특성 변

수로 아버지 교육수준, 어머니 교육수준, 거주형태, 경제

수준이다.

2.3.2 여고생의 흡연양상

최근 30일 동안의 하루 평균 흡연량, 처음 담배를 한

두 모금이라도 피워본 시기, 처음 담배를 피우게 된 주된

이유, 그리고 현재 흡연하는 부모 및 친구 유무이다.

종속변수 관련, 일주일에 담배를 7일 이상 피운다고

응답한 자는 매일 흡연군으로, 1일 이상 6일 이하로 피운

다고 응답한 자는 간헐적 흡연군으로, 흡연하지 않는다

고 응답한 자를 비흡연군으로 하였다.

2.3.3 여고생의 건강행태

건강행태는 선행연구[18]의 건강행태실천의 점수산정

방법을 참고하여, 음주, 아침식사, 규칙적 운동, 충분한

수면, 우울, 스트레스 항목에 대해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

는 경우를 ‘예’로 점수화하였다. 음주는 최근 30일 동안 1

잔 이상 술을 마신 날이 있는 경우, ‘예’로 하였다. 아침식

사 여부는 주 6∼7일 인 경우,‘예’로 하였다. 규칙적 운동

은 주 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을 실천 또는 주 5일 이

상 중등도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경우, ‘예’로 하였다. 충

분한 수면은 ‘최근 7일 동안, 잠을 잔 시간이 피로회복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충분하다’ 또

는 ‘충분하다’라고 응답한 경우,‘예’로 하였다. 우울은‘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로 응답한 경우, ‘예’로

하였다. 스트레스는 ‘평상시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단히 많이 느낀다’ 또는 ‘많이

느낀다’ 라고 응답한 경우, ‘예’로 하였다.

2.4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5년 시행된 제11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

인조사(KYRBWS)의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조사의

1차 자료수집 방법은 인터넷이 가능한 학교 컴퓨터실에

서 표본학급 학생들에게 1인 1대 컴퓨터를 배정하고, 무

작위로 자리를 배치하여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조사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층화 집락 표본추출 특성 및 가중치를

고려한 SPSS 23.0 (Chicago, IL, USA) 복합표본설계 분

석모듈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양상, 건강행태, 가족 요인의 빈도 및 정도는 서술적

통계로 산출하였다. 매일 흡연 여부에 따른 집단별 일반

적 특성, 흡연양상, 건강행태, 가족 요인의 차이는 t-test

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매일 흡연 여부에

따른 집단별 흡연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변량 분

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나타낸 변수로 다항 로지스

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2.6 윤리적 고려

본 조사는 질병관리본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

의를 받았으며(2014-06EXP-02-P-A), 해당 기관에 공식

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 본 연구에 사용하

였다(자료승인일: 2015년 1월 4일).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여고생 2,006명 중 최근 30일 이내 흡연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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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여고생은 752명(37.5%)이었다. 흡연일수를 기준으

로 대상자를 분류하면 매일 흡연하는 여고생이 385명

(19.2%), 간헐적 흡연하는 여고생이 367명(18.3%)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 특성 중 대상자의 학년은 1,2,3학년

이 비교적 고르게 포함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체중은 매

일 흡연군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족 특성 중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세 그룹

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거주형태는 매일 흡연군,

간헐적 흡연군, 비흡연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건강관련 특성으로는 음주, 아침식사, 충

분한 수면, 우울, 스트레스 정도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Table 1>.

Variables
Total

Smoker
NS

FDS NDS

% or Mean(SD)

Grade

1st 28.3 7.7 8.9 28.5

2.6
**

2
nd

33.6 9.6 9.3 34.9

3rd 38.1 13.3 11.1 36.5

Height (cm)
161.1

(5.2)

160.9

(5.6)

161.5

(5.3)

161.1

(5.1)
1.1

Weight (kg)
55.2

(8.3)

53.5

(8.5)

54.9

(8.0)

5.7

(8.3)
10.2**

Mather's education

(≤High school)
52.6 20.8 17.7 61.5 9.7

**

Place of residence

(Facilities)
1.7 61.8 20.6 17.6 22.4

**

SES

(Poor)
7.5 33.3 24.7 42.0 4.2*

Drinking

(Yes)
60.8 28.6 25.2 46.2 24.2**

Eating breakfast

(Yes)
28.4 13.5 16.5 70.0 10.4**

Regular exercise

(Yes)
24.9 16.6 20.4 62.9 1.4

Sufficient sleep

(Yes)
12.4 18.1 18.9 63.1 3.7*

Depression

(Yes)
44.9 23.8 20.8 55.4 18.5**

Level of stress
2.3

(0.9)

2.1

(0.9)

2.2

(0.9)

2.4

(0.9)
11.1

**

DS; Daily smoker, NDS; Non-Daily smoker, NS; Non-smoker,

SES; Subjective economic status

*p<.05 **p<.0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006)

3.2 매일 흡연 여부에 따른 집단별 흡연행태 

대상자의 흡연 관련 특성으로 매일 흡연군과 간헐적

흡연군의 1일 평균 흡연량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특히, 매일 흡연군에서 하루 평균 흡연량

이 20개비 이상인 여학생이 5.7%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처음 흡연을 시도한 연령은 매일 흡연군이 간헐

적 흡연군과 비흡연군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부터

흡연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 특성으로는 아

버지의 흡연여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어머니의 흡

연여부는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2>.

Variables
Total

Smoker
NS t

or F
DS NDS

% or Mean(SD)

Smoking amount/day (pieces)

<1 14.5 1.1 13.4

14.9**

1 9.3 0.4 8.9

2-5 34.4 18.4 16.1

6-9 23.0 17.3 5.7

10-19 11.2 8.4 2.8

≥20 7.6 5.7 1.9

Timing of first smoking (grade)

Elemen

tary

≤3rd 3.9 5.7 4.1 3.4

23.2**

≥4
th

16.1 22.1 16.1 14.6

Middle

1st 20.9 27.3 16.9 20.1

2nd 26.8 27.6 24.0 27.2

3
rd

17.1 10.2 18.0 18.9

High

1st 9.3 4.4 11.7 10.2

2nd 3.7 2.3 3.6 4.2

3
rd

2.0 0.3 5.5 1.5

Person who has smoking (yes)

Father 50.7 50.4 51.5 50.6 0.1

Mother 10.2 18.7 9.8 7.7 19.7
**

*p<.05 **p<.01

<Table 2> Smoking related characteristics 

(N=2,006)

3.3 매일 흡연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여고생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예측하기 위

하여, 비흡연군을 참조군(reference group)으로 흡연 여

부를 종속변수로 매일 흡연군, 간헐적 흡연군 각각에 대

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매일 흡연군에 속할 확률은 엄마가 흡연자인 경

우 2.1배(OR=2.10, p<.001), 거주형태가 시설 거주인 경

우 7.6배(OR=7.57, p <.001), 주관적인 학업성적이 ‘하’,

주관적인 경제수준이 ‘하’라고 응답한 경우 각각 2.3배

(OR=2.27, p <.001) (OR=2.28, p <.00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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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Daily Smoker

vs Non-Smoker

(Ref: Non-Smoker)

Non-Daily Smoker

vs Non-Smoker

(Ref: Non-Smoker)

OR 95% CI p OR 95% CI p

Mother has

smoking

(Ref: No

vs Yes)

1 1

2.10 1.39-3.19 <.001 1.11 0.73-1.71 .62

Place of

residence

(Ref: Live

with family

vs Facilities)

1 1

7.57 2.32-24.68 <.001 3.34 1.00-11.15 .05

Academic

achievement

(Ref: >Low

vs Low)

1 1

2.27 1.66-3.10 <.001 1.47 1.09-1.98 .01

Subjective

economic

status

(Ref: >Poor

vs Poor)

1 1

2.28 1.37-3.79 <.001 2.13 1.34-3.38 <.001

<Table 3> Factors related to smoking (N=2,006)

4. 논의

본 연구는 국가 기반의 대규모 자료를 토대로 여고생

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

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대상자 특성을 반영

한 맞춤형 흡연 예방 정책 및 중재방안 마련을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여자 고등학

생이라는 특성화된 인구집단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후,

기존의 성별로 인한 차이뿐 아니라 흡연양상 및 가족 특

성의 영향요인을 심층적으로 탐색해 보았다는 점에서 중

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매일 흡연 여부에 따른 여

고생의 특성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흡

연양상, 건강행태, 가족관련 변수를 살펴보았다. 먼저 흡

연양상과 관련하여 본 연구결과, 비흡연군과 흡연군을

비교하였고, 흡연군 중에서도 매일 흡연군과 간헐적 흡

연군 간에 각각 차이가 있는 변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기존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비흡연군과 흡

연군의 차이는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흡연일

수에 따라매일흡연자와월 1일 이상의 흡연자군으로 구

분하여 차이를 검증한 결과, 각 그룹별 흡연량에도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1일 2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우는 매

일 흡연자의 경우, 간헐적 흡연자의 3배에 달하고 있으

며, 여고생의 매일 평균 흡연량이 비슷한 연령층인 남자

고등학생과 유사하며[19], 성인 평균 흡연량인 12.9개비

[1]와 비교하여 과히 적지 않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또

한, 비흡연자 대비 매일 흡연군, 간헐적 흡연군에서 처음

흡연을 시도하게 되는 동기에서 미약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처음 흡연을 시도하는 연령은 매일 흡연군이 다른

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러 선행 연구들[20,21,22,23,24,25]에서 청소년기 흡

연의도 및 흡연행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중재를 개

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Theory of Triadic Influence

(TTI) [26]을 적용을 시도하였다. 흡연 학생의 개인적, 가

족, 사회적 영향요인이 흡연의 결정요인을 탐색하는 모

델로 이를 적용한 선행연구[21]를 기반으로 본 연구결과

를 유추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여학생의 개인, 가족, 또

래집단 관련 유의한 영향요인이 그들의 처음 흡연 시도

를 하게 된 동기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의 영향으

로 낮은 연령부터 흡연을 시도하는 경험을 하게 되며, 청

소년기 흡연행동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여고생

특성에 맞는 흡연의 영향요인들과 그들의 건강행태를 주

요변수로 TTI 이론 기반의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여고생의 흡연을 심층적으로 탐색해 보려는 연구를

추가적으로 수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여고생의 흡연 여부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 비흡연

군에 비해 흡연군이 될 위험이 공통적인 2가지 요인(주

관적 학업성적, 주관적 경제상태)에 각각 해당되는 경우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추가적으로 어머니가

흡연자인 경우, 또는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비흡연군에

비해 매일 흡연군이 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가족 특성 중 어머니의

흡연 여부가 매일 흡연하는 여고생이라는 특성화된 집단

에 유의한 변수로 도출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의의를 갖

는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청소년기 다양한 영향요인들

이 보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모 및 가족의 특성으로

부모의 학력, 동거여부, 거주형태, 소득수준 등이 주요 영

향요인으로 보고되었다[27,28]. 또한 간접흡연과 관련하

여 가족 내 흡연자 유무, 아버지의 흡연, 친구의 흡연여부

가 청소년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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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9, 30]. 또한 본 연구의 영향요인에는 포함되지 않았

으나, 기존 선행연구[19]를 토대로 종합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흡연의 양상 및 영향요인은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16, 19].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근거로

남자 청소년에게는 효능감 증진을 위한 중재전략을, 여

학생에게는 스트레스 대처를 강화시키는 중재전략을 권

고하고 있다[19]. 기존 청소년 대상의 학교기반 금연관리

프로그램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금연강사 초

빙강연, 비디오를 활용한 금연교육, 성공기념품 제공 등

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31]. 이에 추가적으로 대상자

의 성별 뿐 아니라 여성이라는 동일 집단 내에서도 흡연

양상을 고려한 대상자 그룹별 차별화된 예측모형 및 중

재전략 개발을 제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가 기반의 전국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비례배분법을 적용, 무작위 층화표본 추출을 통해 대상

자를 선정하고, 자료 수집을 수행하였다. 이에 지역적 편

차, 편의 표집에 의한 대상자 선정 등 의 제한점을 극복

한 강점을 갖는다. 반면, 후향적 연구설계로 인해 한정된

조사문항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한 한계점을 갖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으로 온라인 기반의 자가

기입방식이 적용되었으므로 해당 대상자가 본인의 사회

적 문제 행동을 은폐하거나, 축소 보고하는 경향의 가능

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유의한 영향요인을 기반으로

여학생의 매일 흡연 예측모형 개발 및 가족관리 흡연 예

방 중재프로그램의 적용 등 연구자 주도의 추후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고생의 흡연 특성과 이에 대한 영향요인

을 분석하여 대상자에게 특성화된 건강증진의 전략을 수

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여학생의 매일 흡연 여부에 따라 현재 흡연량 및 최초의

흡연 시도 시기 등에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음주, 아침식

사 여부, 수면, 우울, 스트레스의 건강행태에도 차이가 있

었다. 매일 흡연군 여부의 영향요인은 모성의 흡연 여부,

시설 거주 여부, 주관적 학업성적과 주관적 경제상태로

분석되었다.

이를 근거로 여학생의 흡연 예방 및 금연 유도를 위한

전략수립을 위한 대안 마련의 구체적인 기초자료가 수립

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마련해 볼 수 있다. 즉, 청소년 흡연 집단 중 여학

생을 대상으로 흡연일수 및 흡연량을 고려한 위험집단의

선별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성별에 따른 특성을 반영한

흡연의 영향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차별화된 금

연 유도 중재방안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가족 특히 어

머니의 흡연 여부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여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족 연계 기반의 금연 중재안 등을 마련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고생 흡연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도출

된 어머니의 흡연이 여학생 뿐만 아니라 남학생에게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하

며, 부모의 금연을 통해 자녀의 흡연을 예방하려는 시도

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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